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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여러 마리의 소를 기르며 치즈를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았다. 사람들은 그 치즈 맛을 신기해

하면서 웃돈을 주고서도 치즈를 사갔다. 한 도둑이 이런 부자의 소를 탐내어 훔쳤다. 하지만 그는 소에서 치즈를 얻을 수는 없었

다. 우유는 그냥 놓아둔다고 치즈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유가 요구르트가 되고 버터의 과정을 거쳐 치즈가 되기 까지

는 각 단계에 맞는 온도와 습도는 물론이고, 박테리아와 시간이라는 조건이 어우러져야만 한다. 이로써 치즈는 우유보다 7배의 

단백질과 5배의 칼슘을 품은 소중한 영양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삶의 단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신선한 우유라는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이것이 요구르트라는 변화의 과정이 없이 최상급의 치즈

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질적 변화는 최적의 조건 속에서 원재료 안에 내재된 힘이 온전히 발현되는 과정인 것이다. 세상의 어떤 

양질의 치즈도 우유라는 본질적 속성을 벗어나서 만들어질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신성에 가까운 온전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

어난다. 하지만 각자의 환경 안에서 어떤 발효와 숙성의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 삶의 양태는 제각각 다르다. 

그렇다면 훌륭한 삶의 치즈를 만드는 메커니즘은 있을까? 그것은 스스로를 비추어보는 사유와 숙고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성찰’

에 있다. 이것은 실존적 존재로서 한 개인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이다. 이런 자는 늘 깨어있고, 항상 열려있으며, 

매일 새롭게 태어난다. 이들에게 어제는 분명한 오늘이었고, 내일은 분명한 오늘일 뿐이다. 삶은 가능태_potentiality의 장 위

에 있다. 성숙을 지향하는 인간은 스스로의 삶을 최고의 현실태_actuality로 창조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제의 나, 그 업_karma을 벗어나는 것이 참 힘들다. 대오각성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

능하다. 이것은 누구에게는 세수하다 코 만지듯이 쉬운 일이지만, 지혜가 없는 자에겐 그 역사가 평생 일어날 수 없다. 운명은 

그런 것이다. 자각하는 순간만이 온전히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제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를 마감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때때로 남의 소에서 치즈를 얻으려 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내곤 한

다. 하지만 그 어떤 소에서도 치즈를 짜낼 수는 없다. 진정한 삶의 치즈는 온전히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만 발효되고 숙성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적의 발효 조건을 찾아내고, 나머지는 우유 자체의 속성에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시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나는 올 한 해 얼마큼 더 발효되고 성숙되었는가? 스스로 묻지 않으면 결코 내일의 치즈는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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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의무가 있다면 그것은 곧 ‘성숙’의 문제이다.


